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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세계는 온통 빈동의 물결로 출렁아고 있습니다 자본의 위기극복을 위해 엄청난 시림들이 생존권을 박탈당히고, 수
많은 시림들이 전쟁과 테러 앞에 노출되어 있고 그리고 모든 팅양성의 정치들은 은데긴테없이 자리져가고 있습니다

여성 노동법 개익에 맞선 국회투쟁을 생각합니다 인간답게노동할 권라 장시간 착취딩히지 않을 권리를 포기해야만 출
산 휴가 몇 일블.더 보징받을 수 있는 우리의 현실, 그리고세구 앞에서 여성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답시고 출산 휴가를 따내
기 위해 노동법 개익에 찬성표를 던진 수많은 여성 . 노동 단체들 우리늡 여성 노동지란 아이를 넣는 몸으로 취급될 때에
만 권리를표구할 수 있다는 뼈저런 현실을 느껴야 렀습니디針
온갖 매체에서 트랜스젠더 스티카 칭송을 받는현실을.생각합니다 그 스티카 이무리 떠도 우리는 그를 통해 얘기할 수

없습니다 철저히 대싱회된스탸 싱품회된 스타 앞에"품화되지 못하는 우리는 다시금 매체를 통해 왜곡되는 스스로의
비참한 모습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우리 이름 잎메퇴폐리는 명칭을 붙이고, 그니마 최소한의 소통의 공간이었던 긱종 통

신 커뮤니티들을 청소년 보호리는 허울좋은 명목으로 폐쇄하는 현실을 봅니다

테러와 보복전쟁의 포연을 생각합니다 극단작 만촉주의의 감수성이 자극되고, 제국주의의 장닌킴이 되어버린 전쟁, 그

속에서 시회적 익치들의 삶이 처침히케 유린딩히는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는 반미냐 친미냐의 극단적 대립 속에 자신을 내

밑켜야하는싱횡에처해야했습니다                    .:
선거 때만 되면 최고로 여성을 위히는 잉; 여성들에게 한꿇룔 부탁하는 수많은 보수 정치계인사들을 생각합니디: 그들

이 흗뿌린 금권의 진치핀에 딜리 선택의 여치가 없어 '어짤추 없이' 표를 찍으면서도 우리는 막연한 믿음을 기지곤 했습
니댜 그리고는 그 막연한 기대가 선거는 끝난 후 언제나 절망으로 비뀌는 것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빈동의 물결베 맞서, 여성과 시회적 소수자들의 인권 . 노동권을 지켜내기

위해쉼없이 투쟁해 왔습니디; 여성의 목소리로 진정 여성의요구들을 망설힘없이 외쳐왔습니다 여성 노동법 개익에 맞서
국회에서 실다시피 격렬히케 對국회투쟁을 벌여냈고, 우리를 퇴폐라 규정하는 시회에 맞서 신촌을 행진히며 스스로를 드러

내기 위해 투챙했습디다 테러와 보복전쟁, 광폭한 폭력에 맞서 여성의 이름으로 평화를 밀히키 위해 투쟁히였고, 이 땅 모
든 여성들의 이름 여성해방의 이름으로 가부징체 철폐를 외치며 동대문에 여성해방선분이라는 우리의 진치싱을 차렸습니

다                                    ‘:

이제 우리 인에서 희망을 빌켠합니다 장애여성들의 이동권 투쟁, 대학이라는 울티리 인에 갖힌 온갖 성폭력에 맞선 여 .

학생들의 투쟁, 남성들의 무력다툼 속에 식민회되는 세계여정들의 평화를위한 투쟁, 그리고 무수한 투쟁들 우리들에게

님켜진 것은 이 무수한 희밍들에 이흡을붙이고 끝임없어뼈이 이름다운 이름울 우러들의 힘으로 세상 곳곳에 몰리도록 하는
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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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해빙7 시회적 소수자의 해방p!l리는 이름으로, 침묵 속에 긷혀 있거나 일그러져 왔던 우리를 깨치고, 우리들의 온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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